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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고 게으른 종  

나    운   영

   

      「여름방학은 나에게 있어서는 해산(?)을 하는 기간이다. 몇 해 전 나는 <교향곡 제1번>을 불과 15일 동안에 

끝마친 일이 있다. 그때 나는 캠핑도 못 가고 방에 들어앉아 거의 해수욕복 차림을 하고 작곡에 전심했던 것이

다.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엄중한 음향관제를 실시해 놓고 나만은 야삼경에도 피아노를 두드리기가 일쑤였고 

맥스웰 커피를 장복하며 밤을 새우던 일이 지금도 생각난다.」 —수필 자화상 중에서.

    내가 <교향곡 제1번>을 쓴 것이 1958년이니 꼭 10년 전의 일이다. 학교에 매여 있는 몸이라 예나 지금이나 

나는 방학 전에 미리미리 구상을 해 두고 방학이 되면 붓을 들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여름방학이 되면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모양이나 나는 그런 팔자가 못되어 집구석에서 땀을 

흘리며 온갖 진통을 겪곤 하는 것이다.

    성경에  「착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인 것만 같

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암만해도 나는 「착하고  게으른 종」인 것만 같다. 왜냐하면 남들

은 방학 전에 미리미리 일해 놓고 방학이  되기가 무섭게 바캉스를 즐기는데 나는 밀리고 또 밀린 일들을 방학 때

에 해치워야만 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착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을 다시 듣지 않도록 올해에도 이 즐거운 고행을 겪어야만 하니 

자업자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잉태하고 있는 「네 쌍둥이」는 <교향곡 제9번>, <교향곡 제10번>과 <피아노 연주곡 제3번>,<바이

올린 협주곡 제2번>이다. 특히 <교향곡 제9번>은 산조散調풍으로 작곡하는 중에 있고, <교향곡 제10번>은 나의 

창작 제2기의 총결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말하자면 필생의 대작(?)이 되어야만 할 것 같다.

    이 밖에도 관현악법의 탈고脫稿를 서둘러야만 하니 잘못하다가는 네 쌍둥이가 유산이라도 될까 크게 염려된

다. 아! 언제쯤이나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란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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